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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운을 축하하세요]
“저기 선생님, 꽃 한 다발 사서 사모님한테 갖다드려

보세요.”길거리 꽃장수가 지나가는 남자에게 꽃다발

을 내밀었다.

 

하지만 남자는“저 마누라 없어요!”라고 말하고 그

냥 지나가려고 했다. 

꽃장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.

“그럼 한 다발 사서 애인한테 갖다 주시지 그래요.”

“전 애인도 없어요.”

그러자 꽃장수는 더 적극적으로 꽃다발을 내밀며 말

했다.

“아, 그렇다면 두어 다발 사 갖고 가서 당신의 행운을 

자축하시는 건 어때요!”

[체온계]
요즘은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막대 

모양의 체온계를 사용했다. 

그 시절, 한 남자가 열이 심한 아내와 함께  병원을 찾

았다. 간호사가 오더니 체온계를 입에 물렸다. 한참 후 

간호사가 체온계를 체크하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따라 

나서며 간호사에게 물었다. 

“방금 입에 물린 체온계 값이 얼마입니까?”

“아니, 왜요?”

남편이 대답했다.

“하나 사려고요. 그 체온계가 지금까지 아내의 입을 

제일 오래 다물게 했습니다.”

[아이고 헷갈려]
술집에 들른 달수가 웨이터를 불렀다.

“여기 와인 한 잔.”

잠시 후,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오자, 달수는 생각이 

바뀐 듯 정중하게 말했다.

“미안하지만 이걸 위스키로 바꿔주세요.”

웨이터는 시키는 대로 위스키를 가져왔다. 달수는 그 

위스키를 단숨에 쭉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

파람을 불며 술집을 나갔다. 깜짝 놀란 웨이터가 얼른 

뒤쫓아가 달수를 붙잡고 물었다.

“손님, 위스키 값을 내지 않았는데요.”

“하지만 그건 와인 대신 마신 거잖아요.”

“네, 그렇지만 와인 값도 안 내셨잖아요.”

“그야 당연하지. 와인은 마시지도 않았는데?”

웨이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달수에게 돈을 건네주며 

말했다.

“아차! 그럼 제가 손님께 와인 값을 돌려드려야 맞

지요?”

[요즘 아이]
옆집에 사는 네 살짜리 꼬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.

나는 우리 집의 애완동물인 거북이를 그 아이에게 

보여주었다. 

그러나 거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. 거북이의 등을 

살짝 두드려 보았지만 거북이는 껍데기 밖으로 나오려

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. 

그러자 그 꼬마가 물었다. 

“배터리가 다된 거 아녜요?”

[정치인의 실체]
식료품 가게 주인과 은행가 그리고 정치가 세 사람이 

시골을 여행하다 숲에서 길을 잃었다. 

얼마 후 세 사람은 한 농가를 발견하고는 하룻밤만 

재워달라고 부탁했다.

“좋습니다! 하지만 우리 집엔 두 분이 주무실 방밖에 

없어요. 그러니 한 분은 마구간에서 가축들과 같이 주

무셔야 되겠는데요.”

“내가 마구간에서 자죠.”

은행가가 자원하고 나섰다.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

때 노크 소리가 나 문을 열어 보니 은행가가 숨을 헐

떡이며 말했다. 

“난 도저히 그 냄새를 못 맡겠어요.” 

“좋아요. 그럼 내가 거기서 자죠.” 

이번에는 식료품 가게 주인이 나갔다. 그런데 얼마 지

나지 않아 돌아왔다.

“난 식품이 썩는 냄새를 맡으며 살아왔지만 저놈의 

마구간 냄새는 정말 못 참겠어요.”

그러자 정치가가 나섰다. 

“이런 양반들 보게. 내가 마구간에서 자리다.” 

30분 후에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. 두 사람이 

나가 보니 마구간에 있던 짐승들이 죄다 나와 문 앞에

서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.


